
MLCC, 원료 국산화 "시급하다"
MLCC 수요 대폭증가 불구 세라믹파우더 수입의존 심화

국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시장이 매년 2 0 ~ 3 0 %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MLCC시장은 세계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경쟁상대국이 없어 국내 생산기업들의 보다 적극적

인 시장 대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적층세라믹콘덴서의 국내수요는

월 2 5억~ 3 0억개로 9 4년 1 5억개에 비해 44.4% 대폭 증가

했고 9 6년에는 31.3% 증가한 4 0억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같은 수요증가는 가전제품, PC 등 전자제품 수요증

가와 최근 이동통신기기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제품들이 점차 소형화·경량화됨에 따라 콘덴서

부품 대부분이 이들 전자기기용 S M D (표면실장부품)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수요증가의 한 원

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적층세라믹콘덴서 생산기업은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LG전자부품으로 국내 수요의 5 0 %를 공급

하고 있고 무라타, TDK, 미쓰비시 등 일본산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의 5 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 5년 1 / 4분기기준 일본제품이 국내시장의 7 0 %를 점유했던 것에 비해 국산화 대체률이 2 0 % P

상승한 것이다.

국내 최대 생산기업인 삼성전기는 9 5년 월 1 1억개의 생산능력을 갖춘데 이어 9 6년 2 0억개규모로 확

장해 내수판매 확대 및 미주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 1억1 0 0 0만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화콘덴서는

9 5년 1억개규모를 추가증설해 생산량의 일부는 동남아지

역에 수출하면서 내수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 G전자부품도 월 2 0 0 0만개의 생산능력에서 9 5년 월 5 0 0 0

만개로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LCC는 고기술, 고품질의 장치산업으로 세계적으

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거의 없으며

중국,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전망이 좋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M L C C의 원료인 세라믹파우더의 자급이 MLCC 증설과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어원료인 파우더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원료개발이 완료될 경우 일본제품의 국산대체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삼성전기를 제외한 기업들이 파우더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증설량의 한계와 원

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양품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삼화콘덴서는 자체생산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LG전자부품은 연구개발 중으로 9 6년까지는 상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 9 9 6 / 4 / 1 >

1 9 9 4 1 9 9 5 1 9 9 6구 분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L G전자부품
합 계

5 0 0
1 1 0

2 0
6 3 0

1 , 1 0 0
2 1 0
5 0

1 , 3 6 0

2 , 0 0 0
2 1 0

5 0
2 , 2 6 0

1 9 9 3 1 9 9 6 2 0 0 0구 분
세계

국내

수 요
S M D화율
수 요
S M D화율

1 5 , 5 6 9
7 4 . 0
7 5 0
2 8 . 0

1 8 , 0 0 0
8 0 . 0
9 5 0
4 5 . 0

2 4 , 0 0 0
9 2 . 0

1 9 2 0
6 5 . 0


